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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․의약품 위해성 관리 일원화
삭약청, 위해분석센터 7월11일 공식 출범 … 위해분석전문가도 양성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11일 <위해분석센터>를 출범시켰다. 

출범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, 세계보건기구(WHO) 및 하버드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판식과 함

께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.

식품 및 의약품 관련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, 국가수준의 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된 <위해분

석센터>는 7월28일부터 발효되는 식품안전관리 정책수립 시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근

거한 것이다. 

<위해분석센터>는 식약청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와 관리 및 정보전달 업무를 조정하고 위해

분석전문가 양성 교육을 총괄한다. 

식약청은 5월18일 세계보건기구 IPCS(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제프로그램)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식품의약

품 안전관리의 국가 공식채널이 돼 <위해분석센터>가 국제 업무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.

식약청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위해성 평가 전문기구와 기술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동시에, 세계보건

기구 및 미국 식품의약청(FDA) 등과 협력해 <위해분석센터>를 아시아 위해분석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육성할 

계획이다. <김건우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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